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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저출산 및 인구절벽 현상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있

다. 따라서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위계적 구조를 갖는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이 신혼부부

가구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

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선형모형(HLM)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는 가구의 주거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 사교육비, 지역 아동센터 

수와 같은 지역특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중 주택대출상품 

이용 여부와 점유형태는 지역특성 중 주택가격과 지역 아동센터 수와 상호작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다면 오히려 출산계획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아동센터 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가가구보다 임차가구일 경우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혼부부가구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어떠한 요소들을 토대로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

다.

주제어  저출산, 출산계획, 주거특성, 거주지역특성, 위계선형모형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decline which threaten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a comprehensive analysis was attempted on the impact of housing characteristics and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of newlyweds on their birth plan. To this end,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was implemented 

using ‘2016 Korea Newlyweds’ Housing Survey’ data.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irth 

plan of newlyweds is affected not only by housing characteristics, but also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such as the 

average housing price, average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the number of local child centers. Second, the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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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60년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은 6.0명이었으

며(배호중 외, 2017), 1980년대 초에만 해도 “한국은 

초만원, 세계도 초만원”이라는 선전 구호를 내세우며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펼쳤다(김경아, 2017). 하지만 

이후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984년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인 2.1명을 기록하고, 2001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하는 기준

인 1.3명 이하를 맴돌고 있다(이삼식, 2015). 또한 통

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는 15

세 미만 유소년 인구의 수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게 추월당하기도 하였으며, 35개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경아, 2017).

출산은 한 개인 혹은 한 가구의 의사결정에 의한 행

위이지만, 출산율이 낮아지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

고 노동력의 질이 저하되며, 이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감소시켜 기업의 잠재성장률을 감소시킨다. 

또한 더 나아가 정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고령화

로 인해 부양의무 부담이 증가하는 등 국가경쟁력의 

약화로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

다(김경아, 2017; 문정희 외, 2016; 박태원 외, 2016; 

천현숙, 2012).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9

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

령사회 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2006년 8월에는 ‘제1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더하여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출

산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저출산 해결에 대한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배호중 외, 2017). 따

라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은 무엇이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

해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출산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

해 알 수 있듯이(김승권, 2004; 엄명용·김효순, 2011; 

유계숙, 2009; 이형민, 2012; Gordon & Högnäs, 

2006; Pollard & Morgan, 2002), 저출산 문제에는 다

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 출

산 결정 및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혼과 결혼 

기피현상에 대해 경제적 요인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

로 지적되고 있다(강정구·마강래, 2017). 뿐만 아니

라, 2011년 등장한 신조어 ‘삼포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말로, 그 원인으로는 취

업난, 학자금 대출상환, 높은 물가 및 치솟는 집값 등

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및 주거문제는 만혼 

및 출산 억제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이

삼식, 2013). 또한, 지역별로 합계출산율이 차이를 보

housing loans and the housing tenure have an interaction effect with the average housing price and the number of 

local child centers among the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the use of housing loan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birth plan if the housing price is high in the area, and being renter househol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birth plan if the number of local child centers is high in the a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overnmental effort 

to raise the birthrate of newlywed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ir housing characteristics as wells as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Key Words:  Low Fertility, Birth Plan, Housing Characteristics,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Hierarchical 

Line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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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문정희 외, 2016), 인간의 행위는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을 고려할 때(Bell et al., 1978), 한 가구의 출산결정 

또한 지역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이 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신혼

부부가구의 출산계획은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

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가? 셋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과 거주지역의 특성이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

낸다면,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

러한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6 신혼부

부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기간 5년 

이하의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가구의 주

거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이 총 출산계획 자녀수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

과를 통해 신혼부부가구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구

증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주거특성과 출산

한 가구가 어떤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점

유형태가 어떠한지 등은 자녀 출산에 주요한 영향력

을 행사한다. 우선, 주택 점유형태의 경우, 일반적으

로 자가에 거주하는 것이 전세나 월세 등의 임차에 거

주하는 것보다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된다(이삼식·최효진, 2012; 이상포·노정현, 

2017; 박준오, 2014).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 

소유에 대한 문화가 강한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 소유

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urphy & Sulli-

van, 1985; Vignoli et al., 2013). 이는 주택을 소유하

기 위한 충분한 자산이 축적될 때까지 자녀 출산을 연

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가격은 일반적으로 결혼 

또는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이삼식, 2013; 정의철, 2012; Ermisch, 1999). 하지

만 주택가격과 점유형태를 같이 살펴볼 때에는,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률이 높을수록 전세 거주자는 출산 

확률이 낮아지는 반면, 자가 거주자는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서

미숙, 2013). 주택가격의 영향과 비슷한 맥락에서, 높

은 주거비 지출 및 주거비 부담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김민영·황진영, 2016; 이삼식, 2015; 장진

희·박성준, 2015; 천현숙, 2012). 이는 주택은 자산에

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가분성과 대체성이 낮으며, 주

거비 지출은 다른 소비지출에 비해 고정적이라는 특

성에 기인한다(임세희, 2016). 따라서, 소득에서 주거

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주거비 지출을 제

외한 나머지 자산에서 자녀양육을 위해 소비할 수 있

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주거비 지출

은 자녀출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유형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 해외 선행연구들의 경우에는 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ulu & Vikat, 2007; Murphy & Sulivan, 

1985; Paydarfar, 1995). 반면에, 아파트에 거주하

는 것이 출산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Curry & 

Scriven, 1978) 우리나라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유배우여성의 출생아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이삼

식 외, 2009). 이 외에도, 주택의 규모가 크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ulu & Vikat, 2007; Peled, 

1969). 이는 자녀양육을 위한 적정 규모의 주택과 환

경이 보장될 때 자녀출산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

로, 주택대출상품과 같은 주거지원정책이 출산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Mulder & Billari(2010)

는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이 높은, 즉 주택담보대출이 

용이한 국가들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며, 

반대로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에

는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와 같이 가구의 주거특성은 출산 결정에 상당한 영향

력을 행사하며, 점유형태나 주택유형 등에 따라 그 영

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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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특성과 출산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지각을 통해 행

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Bell et al., 1978). 따라서 한 

가구의 출산 결정 또한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

다. 실제로 출산에 대해 지역적 특성의 영향에 주목한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그 영향력이 증명되기도 하였

다. 특히 지역의 주택가격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졌는데,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혼

인 혹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강정구·마강래, 2017; 박준오, 2014; 천현숙 외, 

2016; Ermisch, 1981; Simon & Tamura, 2008).

또한,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혼부부가구가 향후 1년 이내에 이사하고자 하는 이

유에 대해 보육/육아/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을 1

위로 언급한 것처럼(국토교통부, 2016), 지역의 보육

환경 특성 또한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가임기 여성의 출산의사에 대해 도시환경의 특

성 중 양호한 보육 및 교육시설 등을 의미하는 양육친

화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천현숙·오민준, 

2014), 가임기 여성들은 인터뷰 조사에서 출산 및 육

아를 하는 데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아동병원 

등이 부족한 점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문정희 외, 2016).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사교육비 지출도 추가자녀 출

산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

한곤, 1993; 송헌재, 2012). 이러한 사교육비는 지역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실제로 지역의 월평균 사교

육비 지출의 경우 혼인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천현숙 외, 2016). 이와 같은 지역의 

객관적인 자료 외에, 좀 더 미시적인 입장에서 가임기 

여성이 거주하는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가, 즉 안

전성과 생활편의성, 정책지원성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출산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

석한 선행연구도 있다(박태원 외, 2016).

이렇듯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지역특성이 출산, 

혹은 출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혼인에 대해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지역특성 변수를 

설정하여 출산계획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

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수의 연구들이 한 개인 

혹은 한 가구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 본 연구

가 갖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출산 결정요인 분석에서 그 

대상을 주로 가임기여성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그 

연령대 및 결혼연차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신혼부부가구로 설정한

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혼부부가구는 혼인기간이 5년 

이하인 부부가구를 의미하므로, 가정을 형성한지 얼

마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향후 새로운 가구 형성 및 

가족자산 축적 등에 대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의

사결정을 내리는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특히 높은 

집값과 같은 주거특성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해진 것은 최근의 일이기 때문

에, 이러한 사회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녀 출산계획에 대해 분

석한다면 좀 더 적실성 있는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현재 자녀수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미 출산한 자녀수보다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현재 주거특성과 현재 거주지

역의 특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

확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녀계획에 대한 분

석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본 연구는 

신혼부부가구에게 계획한 총 자녀수를 묻는 문항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분석법에서의 차별성이다. 즉, 기존의 연구

들은 한 개인 혹은 한 가구의 개인 및 개별 가구특성

과 주거특성, 그리고 지역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표본

들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전통적인 회귀분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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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하지만, 한 개인 혹은 한 가구는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개인 및 가구

들은 지역 특성에 의해 비슷한 영향을 받는 내재적 관

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가

구특성과 주거특성을 동시에 분석함에 있어 보인 분

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구특성과 주거특성의 

위계적 관계를 반영하는 위계선형모형(HLM, Hierar-

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1) 연구자료 및 변수

본 연구는 신혼부부가구2)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신혼

부부의 주거특성과 거주 지역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

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의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신

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는 기존에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횡단면적인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단면적인 주거실태 패널조사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

적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가장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3년간 실시된 

조사이다. 조사의 목적은 혼인 후 첫 가정을 형성하며 

거주하는 주택과 이후 주거이동에 대한 추적, 경제여

건 및 부동산시장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과정 등

을 관할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살

펴봄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국

토교통부, 2016).

‘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조사’ 자료는 총 

2,704가구의 유효표본수를 갖고 있으며, 전국에 거주

하는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주택관련 변수, 신혼부부가구를 위한 주거지

원정책 관련 문항, 자녀와 관련된 문항 등을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신혼부부가구

의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

기 위해 해당 연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결측치를 갖

는 표본들을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투입된 총 표본 수

는 2,576가구이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신혼부부

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역단위

는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17개의 시도 단위로 설정하

였다.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귀댁의 부부는 현재 자녀

를 포함하여 총 몇 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항을 활용하여 총 계획자녀수로 설정하였다. 핵심 

독립변수로서의 1수준의 주거특성은 선행연구 검토

를 통해 신혼부부가구의 거주주택 유형, 점유형태, 주

거비, 주택규모, 주택자금마련 대출상품 이용 여부

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유형은 아파트와 단

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하였으며, 점유

형태는 자가와 임차, 부모님으로부터 무상 제공으로 

구분하였다. 주거비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의 비율

(RIR, Rent-Income Ratio)을 사용하였으며, 주택규

모는 평수, 주택자금 대출상품 이용여부는 더미변수

로 구성하였다. 2수준의 지역특성은 지역의 평균 주

택 매매가격, 어린이집 수, 지역 아동센터 수, 병원 

수, 지역 평균 사교육비로 설정하였다. 지역의 평균 

매매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어린이집과 지역 아

동센터 수, 병원 수는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 그리

고 지역 월평균 사교육비는 통계청 자료를 통해 수집

하였다. 이외에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강정구·마강

래, 2017; 김경아, 2017; 박상미 외, 2009) 신혼부부

가구의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가구특성 변수, 즉 남편과 아내 각각의 나이와 학력, 

부부의 결혼연차, 맞벌이 여부, 부모와 동거 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변수 설명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앞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하였다. 위계선형모형은 위계적 구조

를 갖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통계분석법

으로, 서로 다른 수준에서 측정된 데이터들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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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모형이다(이희연·노승

철, 2013). 전통적인 통계분석인 OLS(Ordinary Least 

Square) 회귀분석은 각 표본들이 상관성이 없는 독립

적인 개체라고 가정한다(민인식·최필선, 2013). 하지

만 위계적 관계를 갖는 데이터들의 경우, 예를 들어 

분석 대상인 개인은 개인이 속한 집단(조직, 지역, 국

가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서로 의존적이고 상관성이 있어 독립적이라

고 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계구조를 갖는 

데이터들을 전통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할 경우 

회귀모델의 가정을 위배하는 것이며, 각 수준 간 상

호작용과 횡단적 관계를 왜곡하거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Hofmann,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가구의 개별가구의 

자료와 신혼부부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료가 내재

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을 구축하

여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자료가 위계선형

모형을 통해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

한 무제약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구축한다. 

무제약 모형은 설명변인이 투입되지 않고 종속변수만 

투입된 모형으로, 위계선형모형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집단 내 상관계수(ICC, 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3) 값을 도출할 수 있다. ICC는 종속변수의 

총분산 중 집단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분산량

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속변수의 차이가 집단 변수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

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ICC가 0.05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에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이희연·노승철, 2013). 무제

약 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Yij = γ00+u0j+eij             (식 1)

ICC 값을 통해 위계선형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면, 위계선형모델 구축에서 더 효과적인 고정효과

를 고려한 모델을 구축한 후 임의효과를 추가시켜 나

가는 상향식 방법(Hox, 2010)을 적용한다. 즉, 설명변

<표 1> 변수명 및 변수 설명

변수 구분 변수명 설명

종속변수 출산계획 계획하고 있는 총 자녀 수

개인속성

(1수준)

주거특성

점유형태 1 = 자가 2 = 임차 3 = 무상(부모님댁)

주택유형
1 = 아파트 2 = 단독주택 

3 = 다세대/다가구

주거비 RIR(소득 대비 주거비)

주택규모 연속변수(평)

주택자금대출
0 = 이용하지 않음

1 = 이용함

가구특성

(통제변수)

나이 남편 / 아내 (연속변수)

학력
남편 / 아내(순서형) 1 = 중졸 이하 2 = 고졸 

3 = 대졸 4 = 대학원졸

결혼연차 연속변수(1≤x≤5)

맞벌이 1 = 맞벌이 0 = 외벌이

부모동거 1 = 부모동거 0 = 부모비동거

지역속성

(2수준)

주택가격 지역 평균 주택 매매가격

어린이집 어린이집 수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수

병원 병원 수

사교육비 지역 월평균 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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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고정계수이며 절편은 임의계수라고 전제하는 임

의절편모델(Random Intercept Model)을 설정하여 1

수준의 설명변수들을 투입한 모델을 우선 설정한다. 

이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Yij = γ00+γp0Xpij+u0j+eij             (식 2)

1수준 변수를 투입한 임의절편모델을 구축하여 분

석을 실시한 후, 무제약모형에 대비한 1수준과 2수준

의 분산감소비율의 변화를 통해 모델의 적합성을 검

정한다. 해당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2수준

의 설명변수를 추가한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나타내

는 식은 다음과 같다.

Yij = γ00+γp0Xpij+γ0qZqj+u0j+eij            (식 3)

이때도 이전 단계의 모델에 비해 분산의 감소가 일

어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한다. 

이러한 임의절편모델을 구축한 결과 분산비율이 감소

하고 설명변수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면, 임의계수모

델(Random Slope Model)을 구축할 수 있다. 임의계

수모델은 각 집단별 기울기가 임의효과를 갖고 있는 

경우 사용되는 모델로, 해당 설명변인의 기울기가 집

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임의계

수모델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Yij = γ00+γp0Xpij+γ0q Zqj+upjZpij+u0j+eij            (식 4)

마지막 단계는 임의계수모델을 통해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된 설명변수들이 2수준의 변수들과의 상호작

용 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상호작용(Cross-level 

Interaction)을 고려한 전체 모델(Full model)이다. 

앞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

획은 거주지역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본 연구에

서 핵심 독립변수로 설정한 주거특성 중 주택가격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등 신

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과 거주지역 특성이 위계적 관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특성을 1수준 변수로, 그리고 신혼부부가

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2수준 변수로 설정하고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나타내는 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4.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

과는 <표 2>와 같다. 종속변수인 총 자녀출산계획 수

의 평균은 1.65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거특성 중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평균 11.91, 주택규모의 평

균은 22.80평, 주택자금 대출상품의 이용 여부의 평

균은 0.47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의 경우에는 지역 평

균 주택가격의 평균은 약 197,152,000원, 어린이집

의 수는 2416.71개, 지역아동센터 수는 241.59개, 

병원 수는 222.82개, 지역 평균 사교육비의 평균은 

228,647원으로 도출되었다. 통제변수인 개인 및 가구

특성의 경우, 남편의 평균 나이는 34.92세, 아내의 평

균 나이는 32.91세, 남편과 아내의 평균 학력은 3.88

과 3.55로 대졸과 대학원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여부의 평균은 0.51, 부모동거 여부의 평

균은 0.04로 도출되었다.

2) 위계선형모형(HLM)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설정한 1수

준과 2수준의 변수들이 신혼부부의 출산계획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다. 우선, 위계선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그림 1>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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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종속변수 출산계획만을 투입한 무제약 모형(Un-

conditional model)을 설정하였고, 실시 결과 집단 내 

상관(ICC) 값은 0.0619로 나타났다. 즉, 신혼부부가구

의 출산계획 차이의 약 6.2%가 지역 수준의 변수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위계선형모

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이 증명되었다.

무제약 모형 분석을 통해 위계선형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므로, 다음으로 임의절편모델을 설정하였

다. 1수준의 변수만을 투입한 임의절편모델 분석 결

과, 집단 간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

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집단 내 변량 값(0.4183)과 집

단 간 변량 값(0.0240)도 무제약 모형에 비해 감소함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수준과 2수준의 변수를 동

시에 투입한 임의절편모델을 실시하였고, 집단 내 변

량 값(0.4176)과 집단 간 변량 값(0.0160)이 추가적으

로 감소하였으며, 집단 간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단계를 통

해 본 연구는 설명변수들의 임의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임의계수모델을 설정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분석 

단계들의 내용 및 결과는 <표 4>에 나타내었다.

임의계수모델 또한 분석 결과 집단 내 변량과 집단 

간 변량이 무제약 모형에 비해 감소함을 보이고 있었

<표 2>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명 평균 최솟값 최댓값 표준편차

종속변수 출산계획 1.65 0 4 0.659

독립변수

주거특성

(Level 1)

점유형태 1.76 1 3 0.569

주택유형 1.59 1 3 0.844

주거비(RIR) 11.91 0 61.2 6.231

주택규모 22.80 7 157 7.414

주택자금대출 0.47 0 1 0.499

지역특성

(Level 2)

평균주택가격(천 원) 197152.47 94218 468829 86740.129

어린이집 2416.71 250 12120 2844.195

지역아동센터 241.59 12 763 171.623

병원 222.82 8 710 177.073

사교육비 228647.06 162000 352000 45949.621

통제변수
개인 및 

가구특성

남편 나이 34.92 21 48 4.023

아내 나이 32.94 21 52 4.094

남편 학력 3.88 1 4 0.332

아내 학력 3.85 1 4 0.367

결혼연차 2.64 1 5 1.369

맞벌이 여부 0.51 0 1 0.500

부모동거 0.04 0 1 0.200

N 가구: 2576가구 / 지역: 17개

<표 3> 무제약모형 분석 결과

무제약모형(Unconditional model)

고정효과 Coef. S.E. t p - value

절편 1.7147 0.0454 37.791 0.000

임의효과 S.D. 분산 χ2 p - value

집단 내 변량 0.6608 0.4366

집단 간 변량 0.1698 0.0288 142.6805 0.000

ICC 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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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

변수명
임의절편모델 

(개인)

임의절편모델 

(개인+지역)
임의계수모델

고정효과 Coef.

절편 1.8247 1.8070 1.8066

Level 1 주거 특성

점유형태 (자가)
임차 -0.0773** -0.7737** -0.0561**

무상 0.1026* 0.1039* 0.1059

주택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0.0251 0.0250 -0.0146

다가구주택 0.1260*** 0.1274*** 0.0381***

주거비 RIR 0.0024 0.0024 -0.0005

주택규모 0.0021 0.0022 0.0036

주택자금대출 이용여부 0.0428** 0.0407** 0.0603**

Level 2 지역특성

평균 주택가격 -0.0002* -0.0002*

어린이집 수 -0.0008 -0.0006

지역아동센터 수 0.0016** 0.0015**

병원 수 -0.0003 -0.0007

평균 사교육비 -0.0004** -0.0004**

통제변수 개인 및 가구특성

남편 나이 -0.0011 -0.0011 0.0043

아내 나이 -0.0015 -0.0015 -0.0059

남편 학력 0.0797* 0.0797* 0.1965*

아내 학력 -0.0552 -0.0551 -0.0770

결혼연차 0.0642*** 0.0642*** 0.0506***

맞벌이 여부 -0.1258*** -0.1257*** -0.1524***

부모동거 여부 0.0990 0.0979 0.1379

임의효과 변량

집단 내 변량 0.4183 0.4176 0.3952

집단 간 변량 0.0240*** 0.0160*** 0.0189***

주거 특성

점유형태 (자가)
임차 0.0089

무상 0.0333

주택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0.0772***

다가구주택 0.0306***

주거비 RIR 0.0004

주택규모 0.0005**

주택자금대출 이용 여부 0.0063

통제변수

남편 나이 0.0002

아내 나이 0.0002

남편 학력 0.1127**

아내 학력 0.0397*

결혼 연차 0.0018**

맞벌이 여부 0.0149

부모동거 여부 0.1425

***p<0.01, **p<0.05, *p<0.1



68 박서연

으며, 집단 간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임의계수모델이 무제약 모형에 비해 설명

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임의계수모델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 결정요인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변수 중에서는 점

유형태와 주택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

는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가에 비

해 임차일 경우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주택에 거

주할 경우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점유형태 분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자

가에 거주하는 것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이삼식·최효진, 2012; 이상

포·노정현, 2017; 박준오, 2014)를 반영하고 있었다. 

주택유형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있어 단순 선호도

에 대한 인터뷰 내용으로 볼 때에는 아파트를 선호하

나(장진희·박성준, 2015), 아파트보다는 다가구주택

에 거주할 때 출산계획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가격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

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난다. 따라서 주거비 지출 부담의 측면에서 볼 때,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구

는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으며, 따라서 이러한 

점이 자녀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주택유형 선호 및 선택

이 달라지며,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는 다가구주택, 

소득이 높은 가구는 아파트로 나타나기 때문에(이진

경, 2009), 해당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 유형별로 집단을 구분

하여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다면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신혼부부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 중

에서는 지역 평균 주택가격과 지역 아동센터 수, 사

교육비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지역 평균 주택가격과 사교육비는 높아

질수록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아

동센터 수는 많아질수록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 또한 일부 선행연구

와 맥을 같이한다(문정희 외, 2016; 천현숙 외, 2016).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개인 및 가구특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학력과 결혼 연차, 맞벌이 여부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분

석되었듯이(강정구·마강래, 2017; 김경아, 2017; 박

상미 외, 2009)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연차가 

높을수록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외벌이

일 경우 맞벌이인 경우에 비해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의계수모델 실시 결과를 통해 1수준 변인

의 회귀계수, 즉 기울기가 2수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임의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는데, 

이때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주거특성 중 단독

주택과 다가구주택 변수, 주택규모, 통제변수 중에서

는 남편의 학력과 아내의 학력, 결혼연차이다. 해당 

변수들은 지역에 따라 그 기울기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변수들과 집단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의

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에 따라 신혼부부가구의 출

산계획에 대한 기울기가 달라지는 여섯 개의 변수와 

지역특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우선 1수준의 주택자금대출 변수와 2수준의 주택

가격 변수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서 주택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출산계

<표 5> 상호작용 분석 결과

고정효과 Coef. S.E. t p - value

주택자금대출*주택가격 -0.0017 0.0013 2.871 0.016

임차*지역아동센터 0.0033 0.0012 2.7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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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호

작용에 의해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자금 대

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이는 주택가격이 상승하

면 대출금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여 출산계획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1수준의 임차 변수와 2

수준의 지역 아동센터 수 변수가 상호작용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아동센터가 많은 지역

에서는 자가가구에 비해 임차가구일 경우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자가가구에 비해 임차가구일 경우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이는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소득을 많이 반영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임차 신혼부부가구는 지역의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해 부담

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맞벌이, 자녀 양육비용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뀔 수도 있음

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외에 다른 변수들은 지역특성과

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특

성과 지역특성의 위계적 관계에 주목하여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출산 혹은 혼인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주거특성 및 지역특성을 변

수로 선정하였고, 위계선형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부부가구 간 출산계획의 차이를 지역적 

특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혼부부의 출산계획에 대해 주거특성 중에서는 자가

에 비해 임차일 경우 음(-)의 영향을,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주택일 경우와 주택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

우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성 중에서는 평균 주택가격과 평균 사교육비는 출

산계획에 음(-)의 영향을, 지역 아동센터 수는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제변수인 개인 

및 가구특성 중에서는 남편의 학력과 결혼 연차가 양

(+)의 영향을, 맞벌이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신혼부부가구의 개인변수, 즉 1수

준 변수 중에서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

택에 거주할 경우와 주택규모, 남편과 아내의 학력, 

결혼 연차는 지역에 따라 그 기울기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이를 통한 상호작용 분석 

결과, 주택자금대출과 주택가격 간, 임차와 지역 아동

센터 수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

과는 달리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총 계획 자녀수

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좀 더 현실성 있는 분석을 하였

다는 점과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과 이들이 거주하

는 지역의 특성의 위계적 관계를 반영하여 위계선형

모형을 활용하였다는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신혼부부가구의 출

산계획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지역특성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출산·양육친화

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천현숙·오민

준(2014)은 ‘출산·양육친화적 도시주거환경’을 “개별 

가구가 출산을 결정하고 양육하는 데 편리하고 안전

한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

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환경 지표’를 개

발하여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의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기

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실시하였다(문정희 외, 

2016).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출

산율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

여, 시도별 구분 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출산율을 억

제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출산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혼부부가 주택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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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대출상품 혹은 주거지

원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상승 억제를 위한 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신혼

부부가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서 1

위인 출산/육아휴직 제도 정착(37.6%)과 큰 차이 없이 

주택마련 지원(31.4%)을 언급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6). 따라서 이들의 주택마련 및 주거비 지출의 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대출 상품 혹은 공공임대주

택 공급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출

산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높

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택가격

을 안정화할 수 있는 거시적인 주택정책 또한 지속적

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녀양육에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

가 있다. 또한 좀 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점

유형태별로 구분하여 보육시설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

요가 있겠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자가가구에 비해 임

차가구의 경우 지역의 아동센터 수가 증가하면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공

공 보육시설의 질 개선 및 양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출산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는 보육시설 수이며, 보육시설에 대한 부

모들의 불신 또한 높아 그 이용률도 낮게 나타난다(문

정희 외, 2016). 따라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

산하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동시에 사교육비의 부담

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신혼부부의 가구특성 및 거주

지역의 특성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구득의 한계로 인

해 출산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편과 아내 

각각 직장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유계숙, 2010) 등

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경제적 부담

의 이유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직장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

한 점을 반영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들이 개인 및 가구특성,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의 위계

적 관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

해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하였지만, 자료구득의 한계

로 인해 분석단위를 시도로 설정하였다. 시도 단위의 

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집 근처 공원의 유무나 생활

편의시설 등과 같은 부부의 생활권 혹은 주거지 근린

환경에서의 영향요인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

다. 또한, 한 시도 내에서도 시군구별로 주택가격이나 

사교육비, 보육시설 등의 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단위를 시군구 혹은 

읍면동과 같이 좀 더 작은 단위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면, 더욱 정확하고 정교한 모델을 통해 새로운 영향요

인들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주

1)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

녀수를 의미하며,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이용된다(네이버 지식백과).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혼부부가구를 

“혼인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로 정의하고 있다.

3) ICC를 도출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 σ2
u0: 2수준의 집단 간 잔차분산, σe

2: 1수준의 개인간 잔차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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